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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(MLB) 샌디

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

(사진)이 기습 번트 안타로 선제 타점을 

올리고 끝내기 안타에 팀의 마지막 득점

도 수확했다. 김하성은 25일(한국시간) 

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

크에서 벌어진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

의 홈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

3타수 1안타를 때리고 타점 1개, 득점 2

개를 올렸다.  스카이데일리·연합뉴스

두 달 만의 5번 타자

김하성 끝내기 안타

스포츠

7월 개막하는 제33회 파리올림픽에 

출전할 한국 골프 남녀 국가대표 선

수들이 확정됐다. 대한골프협회는 

27일 “2024 파리 올림픽 파견 

선수단 명단을 확정해 대한

체육회에 제출했다”며 “올림

픽 참가 자격은 국제골프연맹

(IGF)의 남녀 세계 랭킹에 기

반한 올림픽 골프 랭킹에 따

라 정했다”고 발표했다. 

파리올림픽에 나갈 한국 

골프 국가대표는 남자부 

김주형과 안병훈, 여자는 

고진영(사진), 양희영, 김

효주로 구성됐다. 안병훈은 2016리우올림

픽에 이어 8년만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

으며, 여자부 고진영과 김효주는 2020도쿄

올림픽에 이어 3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

는다. 미국여자프로골프 시즌 세 번째 메

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

우승으로 세계랭킹 5위로 점프한 양희영

은 8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. 

대회는 남자부가 8월 1일부터 나흘간, 여

자는 8월 7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르 골프 

나쇼날 올림픽 코스에서 열린다. 협회는 

이번 대회 포상금으로 금메달 3억 원, 은

메달 1억5000만 원, 동메달 1억 원 포상금

을 책정했다.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
고진영·김주형 등 파리올림픽 출전 5명 확정

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(유로 2024)에

서 최대 이변은 동유럽의 소국 조지아가 

연출했다. 처녀 출전한 조지아의 승리는 유

로 대회 역대 최대 ‘업셋’이다. 업셋이란 하

위 순위 팀이 상위 순위 팀을 이기는 것을 

뜻한다. 물론 유로2024 첫 16강 진출이다. 

국제축구연맹(FIFA)랭킹 74위에 불과

한 조지아는 27일(한국시간) 독일 겔젠키

르헨 아레나 아우프샬케에서 열린 유로 

2024 조별리그 F조 최종 3차전에서 우승

후보로 꼽히는 FIFA랭킹 6위의 포르투갈

을 2-0으로 격파했다. 이날 승리로 1승1무

1패(승점 4)가 된 조지아는 6개 조의 3위 

팀 가운데 성적 상위 4개 팀 안에 포함돼 

어렵게 16강행 티켓을 따냈다. 

1991년 소련 해체 이후인 1992년 유럽축

구연맹(UEFA)에 가입한 조지아는 올해 

사상 첫 유로 출전에 이어 16강까지 오르

는 쾌거를 달성했다. 조지아는 플레이오

프를 거쳐 막차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.

이변을 쓴 조지아는 ‘언더독 정신’으로 

무장한 게 승리의 비결이었다. 작은 팀으

로 잃을 게 없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자

는 정신력으로 무장했다.

전력상 우위가 확실했던 포르투갈은 공 

점유율 73％-27％, 슈팅 수 22-7을 기록하

며 맹공을 퍼부었으나 전반 2분 흐비차 크

라바츠헬리아(나폴리)와 후반 12분 기오

르기 미카우타제에게 연속으로 실점해 고

개를 숙이고 말았다. 

조지아는 이번 대회 출전 24개국 가운데 

FIFA랭킹이 가장 낮다. 포르투갈은 프랑스

(2위), 벨기에(3위), 잉글랜드(5위) 다음으로 

순위가 높다. 더구나 포르투갈에는 스타 선

수도 즐비하다. ‘세기의 축구스타’ 크리스티

아누 호날두(알나스르)가 여섯 번째 유로 무

대를 누비고 있다. 브루누 페르난드스(맨체

스터 유나이티드), 베르나르두 실바(맨체스

터 시티) 등 세계적인 미드필더들도 있다. 다

만 포르투갈은 체코와 튀르키예를 연파해 

16강 진출을 확정했기에 휴식 차원에서 페르

난드스와 실바를 이날 내세우지 않았다. 

세계적인 공격수로 올시즌 사우디아라비

아 리그 득점왕인 호날두는 이번 조별리그 

3경기동안 단 한골도 기록치 못하는 수모

를 겪었다. 주요 국제대회 조별리그에서 처

음으로 득점이 없었다. 앞서 호날두는 10차

례의 유로(2004·2008·2012·2016·2020년)와 월

드컵(2006·2010·2014·2018·2022년) 조별리그

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득점한 바 있다. 

전반 2분 포르투갈의 패스 실수를 끊어

낸 조지아는 그대로 역습으로 전개했고, 

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(나폴리)는 왼쪽 

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슛으로 포문을 열

었다. 후반 12분에는 기오르기 미카우타

제가 페널티킥을 성공해 승리에 쐐기를 

박았다. 

윌리 사뇰 감독은 “아직 대회 중이라 어

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따져보는 건 어려운 

일”이라며 “대회가 끝난 뒤 휴가를 즐길 

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”이

라고 말했다.

조지아의 16강 상대는 ‘무적함대’ 스페인

이다. 스페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3승을 

챙기며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다. 5골 득점

에 실점은 없었다. 

16강 대진이 완성되면서 FIFA랭킹 2위 

프랑스와 3위 벨기에의 맞대결이 7월2일 

오전 1시(한국시간) 성사돼 빅매치로 관

심을 끈다. 벨기에에는 유럽 최고의 미드

필더로 꼽히는 케빈 데 브라위너(맨체스

터 시티),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(AS 로마), 

GK 티보 크루투아(레알 마드리드) 등이 

버티고 있다.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
74위 조지아 ‘대반란’… 포르투갈 격침

2-0 승리 따내고 첫 16강행… 유로2024 최대 이변

프랑스-벨기에 2일 오전1시 8강 다툼 빅매치 성사

조지아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구람 카시야(오른쪽 두 번째)가 27일(한국시간) 유로2024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뒤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.  EPA=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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